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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신약개발 중점육성 “비공개”
FDA에 신경병성 통증치료제 임상시험 신청 … 신약후보물질 5개 확보

SK가 4월 말 미국 보건당국에 추가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하는 등 LG에 이어 신약 개발기업으로 소리 없

이 부상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SK는 4월3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경병성 통증치료제 SKL11197에 대해 임상시

험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 YKP1358와 3차원 구조가 다른 YKP1447 역시 임상시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주회사 SK의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부문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든 신약후보물질 5개를 확

보하고 있으며 2개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Johnson & Johnson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간질치료제 YKP509는 3상 임상시험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

으며 간질ㆍ불안ㆍ통증 치료제 YKP3089와 정신분열증 치료제 YKP1358은 1상 임상시험을 거의 완료한 상태

다.

특히, 주요 신약후보물질 가운데 YKP509를 제외하고 나머지 4종은 SK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SK 라이프 사이언스 부문은 서울과 대덕의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뉴저지와 중국 상하이(Shanghai) 등에 연

구개발(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개발 인력이 대덕 생명과학연구원에 120명을 비롯해 총 2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SK는 신약개발 진행 상황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편이지만 국내외에서 

R&D 프로젝트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며 “LG와 함께 신약개발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업계에서 신약개발 상황과 출시 예상시점을 알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SK는 “라이프 사이언스 부문은 SK의 성장동력의 하나로 지주회사가 인큐베이팅(육성)하고 있다”며 “상품화 

시점 등 개발계획은 대체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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